
오는 8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대학로에위치한문예진흥원미술회관

에서전시되는브라운아이즈의갤러리쇼케이스는‘황과흑의조우!  브라

운아이즈’라는타이틀아래진행될예정이다. 

브라운아이즈는이번갤러리쇼케이스에서‘음악을통한인권해방’이

라는진지한화두를꺼내들었다. ‘황(黃)’과‘흑(黑)’이라는상반된이미지

를바탕으로동시대의다른인종들이겪어왔던권력·인권·인종해방에

대한외침을설치와드로잉, 영상, 퍼포먼스, 그리고브라운아이즈의음악을

중심으로표현하고자한다. 브라운아이즈를떠올릴때막연한신비주의가

연상되는데, 그신비를불러일으키고있는인물이바로나얼이다. 나얼은

계원예대매체회화과를졸업한미술학도로서, 브라운아이즈의데뷔작자

켓그림역시나얼이직접작업한것이라고한다. 나얼의스승인박이창식

씨도이번전시를함께하며, 전시장전면에는브라운아이즈의영상과 <벌써 1년>의인기를능가하는

<Piano Nocturn>의주인공인윤건이평소아꼈던자신의곡들을피아노로연주할예정이다.

뜨거운 8월의태양아래일제로부터벗어난민족해방은곧분단으로이

어지고, 그분단속에서한국의현대역사는이루어졌다. 문예진흥원미술회

관에서는8월15일부터8월27일까지 젊은작가들의시각을통하여우리나라

해방전·후의상황을이해하는역사인식전이열린다. 전시주제의코드화

된빛은이러한분단된한국의통일을이야기하고있다. 해방전·후의상황

을사건과인물중심의서사적표현으로풀어나가면서오늘을살고있는관

객과소통을시도하고있다. 전시는 1부와 2부로나뉘어서구성되며 1부

HistoryⅠ는 8월15일에, 2부HistoryⅡ는 8월22일에열릴예정이다. 강연

회는HistoryⅡ와함께 8월22일오후 3시경에있을예정이다. 이번전시는

보는시각에따라서정치적인발언일수있으나, 근 60년간의시간을분석하고반성하면서우리앞에놓

인제반문제에대한원인과해답을 해방전·후의시점에서찾고자한다. 

브라운아이즈갤러리쇼케이스

‘황(黃)’과‘흑(?)’의조우! 갈색이전하는메시지

脫Code화된 빛(光復)
- 젊은작가들의역사인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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